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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제공일시    2025 6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美상원,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종료 추진… 하원 버전과 달라지나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원)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의원들은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약 550만원)의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32만원)의 세액공제를 이달 16일부터 종료하는 방안도 내놓음 

-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됨 

(아시아경제 2025.6.17) 

 

2. EU, 최대 2억 리터 SAF 구매에 보조금 지원 

- 유럽연합(EU)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억 리터 이상의 SAF 구매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는 전 세계 SAF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규모임 

- 이번 보조금 계획은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판매한 2000만개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재원으로 SAF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최대 2억1600만 리터의 e-연료 또는 최대 26억 리터의 바이오연료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임 

(임팩트온 2025.6.13) 

 

3. 美, 희토류 개발한다… “그린란드 광산에 1600억원 대출 검토” 

-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늦었긴 하지만 희토류 자급에 나서는 모양새임 

-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1억20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수출입은행의 대출 제안은 그린란드를 매입해 미국에 편입함으로써 막대한 그린란드 자원을 이용하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짐 

(디지털타임스 2025.6.1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171054515058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24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1602109989660014&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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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 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불용(배정된 예산 미사용)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결과임 

- 예년 불용률이 높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만 5000억원 이상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예산 5%에 달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조정분을 추경 사업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투데이 2025.6.15) 

 

2. G7 정상 앞에서 공급망·AI 혁신 강조… 美日과는 통상현안 논의 

- 취임 11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음 

-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다자외교에 나선 만큼 주요국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닦게 됨 

-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가 예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을 앞세워 협상 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서울경제 2025.6.15) 

 

3. 정부-발전업계, 과다할당된 ‘배출권’ 놓고 첫 공식 논의 

- 정부와 민간업계가 과다 할당 배출권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섬 

- 정부가 지난 7년간 누락한 민간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과다할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1일 발전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들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7년(2016~2022년)간 민간발전사 석탄 소비량 통계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총 2520만t 규모의 배출권 과다할당 문제를 

논의함 

- 발전업계는 정부의 통계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보유 중인 예비분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전기신문 2025.6.1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8872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31JH3Q9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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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MS·BMW도 투자한 ‘사이클릭’, 캐나다에 희토류 재활용 공장 추진 

- 캐나다 희토류 재활용 기업 사이클릭 머티리얼즈(Cyclic Materials)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희토류 재활용 공장을 

건설함. 사이클릭은 13일 “온타리오 킹스턴에 희토류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힘 

- 킹스턴 희토류 재활용 공장은 약 14만㎡ 규모로 건설됨. 사이클릭은 내년 1분기 공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더구루 2025.6.13) 

 

2. GM, 보급형 전기차 개발… 美 페어팩스 공장에 40억달러 투자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차세대 저가형 전기차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 

- 14일(현지시각) 자동차 전문 매체 카버즈(Carbuzz)는 GM이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 공장에서 차세대 보급형 

전기차를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회사는 새 전기차 개발 비용으로 2년간 40억달러(약 5조44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 다만, 차세대 전기차가 볼트 EV 라인업에 포함될지, 새로운 브랜드로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IT조선 2025.6.16) 

 

3. 창신 D램·양쯔 낸드… 中 ‘반도체 굴기’ 첨단칩 노린다 

- D램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낸드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는 중국 메모리 굴기는 구형 

시장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음 

- 중국 기업이 첨단 시장 진출에 성공할 경우 파괴력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임. 그간 중국 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는데 HBM과 같은 고부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재정 자립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더욱 공격적인 

연구개발(R&D)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임 

(서울경제 2025.6.18) 

 

4. 아마존, 호주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18조원 투자… AI 인프라 확대 

- 아마존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호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총 200억호주달러(약 

17조7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자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밝힘 

- 이번 투자는 호주 내에서 진행된 아마존의 최대 규모 기술 투자로 서버 용량 확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지원에 

집중될 예정임 

(IT조선 2025.6.15)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8166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2596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4EV2P9O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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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LG엔솔, 체리기차에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中 원통형 시장 본격 진출 

-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완성차 업체 체리기차에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지름 46㎜)’를 공급함 

- 중국 시장에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처음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함 

- LG에너지솔루션은 체리기차와 6년간 총 8GWh 규모의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힘. 이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물량이며, 공급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됨 

–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고 슈퍼사이클을 선도하겠다”고 

말함 

(지피코리아 2025.6.16) 

 

2. 고려아연, ‘해저 자원개발’ 美 상장사 TMC와 투자계약…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he Metals 

Company(이하 TMC)’에 투자함 

-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로 니켈은 물론 구리, 코발트, 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고려아연 

제련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쿠키뉴스 2025.6.17) 

 

3. 삼성SDI, 헝가리에 최첨단 배터리 연구소 개소… 5600만유로 투자 

- 삼성SDI가 헝가리 북부 괴드(Göd)시에 최첨단 배터리 연구개발(R&D) 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자사의 글로벌 5대 R&D 

거점 중 하나를 유럽에 구축함. 이번 투자는 헝가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R&D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됨 

- 헝가리 정부는 이번 사업에 5억5000만포린트(약 1400만유로, 약 221억원)를 지원하며, 첨단 공정 엔지니어 인재 

양성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임 

(프레스나인 2025.6.13) 

 

4. 네이버, 모로코 초대형 AI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참여 

- 네이버가 모로코가 추진하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 네이버는 AI 인프라 전문기업 

넥서스코어시스템즈, 글로벌 투자사 로이드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 이 사업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EMEA 지역 전역에 소버린AI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됨 

(IT비즈뉴스 2025.6.14) 

 

 

 

https://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89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6170032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64396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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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제공일시    2025 6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노르웨이, 산업용 CCS 본격 가동… 정부 보조금 3조원 투입 

-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음 

-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배출가스를 포집해 북해 해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340억노르웨이크로네(약 4조7000억원)가 투입되며 이 중 220억크로네(약 3조원)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함 

-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롱십(Longship)’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산화탄소 

선적분은 노르웨이 남부 브레빅(Brevik)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Heidelberg Materials) 공장에서 이달 

출항했으며, 오는 8월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 컨소시엄이 북해 유전 지층에 저장할 예정임 

- 해당 컨소시엄은 에퀴노르(Equinor), 셸(Shell),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등 석유 메이저가 공동 운영함 

- 이번 프로젝트는 총 500만톤의 탄소를 해저에 저장할 계획임. 초기 포집량은 브레빅 공장에서 연간 40만톤이며, 오는 

2029년부터는 오슬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연간 35만톤이 추가됨 

-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해저 저장 용량을 기존 15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의 2단계도 승인했음 

-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 도미니크 폰 악텐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컸다”고 말했음. 그는 CCS 시멘트를 ‘에보제로(evoZero)’라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마케팅하고 있음 

- CCS는 시멘트, 제철, 석탄화력 등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비용·저효율·정부 의존도 과다 등의 비판도 상존함. 대부분의 국가는 예산 제약으로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지만, 

노르웨이는 서유럽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함 

-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07년 CCS를 “노르웨이의 달 착륙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추진했지만, 비용 

문제로 무산된 바 있음. 이번 롱십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상에서 15년 만에 착수됐음 

- 테리에 아슬란드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은 롱십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녹색 전환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음. 

노르웨이 정부는 향후 에퀴노르 등 기업들이 유럽 전역의 배출 산업체와 북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이송 

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확대할 계획임 

- 아슬란드 장관과 폰 악텐 CEO는 보조금이 언제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나, 아슬란드 장관은 

“향후 10~15년 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업성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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